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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성(gender) 역할과 정체성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전제하에 그동안 가부장제가 지지하는 

‘지배적인(hegemonic) 남성성’, 이상적인 ‘남성다움(manhood)’을 재현해 왔던 TV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

에 따라 어떻게 이를 달리 재현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말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 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한 서사분석

(narra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돼온 ‘육아’

와 ‘가사’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기존의 권위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달리 탈권위적이고 감정표현에 익숙

한 아버지를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가 일

종의 ‘놀이’로 구현됨으로써 이로 인한 여성들의 억압된 일상과 고통은 배제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 중심어 :∣남성성∣성역할∣서사분석∣미디어 재현∣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based on the premise that gender roles and identity is a social construct, 

to show how TV portrayal of the male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with changes in time 

and society, from the traditional depic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and ideal manhood as 

supported by the patriarchal system. A nar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popular variety 

shows “Dad, Where Are We Going?” and “Superman Return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V shows created a new type of masculinity by centering the narrative on the traditionally 

female roles of child rearing and housekeeping, and recreating the traditional strict and 

authoritative father figure into a non-authoritative and emotionally expressive father.  However, 

as 'child rearing' and 'housekeeping' is expressed as 'play',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the 

actual daily lives and hardship of women is excluded from the narrative.   

■ keyword :∣Masculinity∣Gender Role∣Narrative Analysis∣Media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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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시대에 통용되는 이상적인 ‘남성성(masculinity)’

과 ‘남성다움(manhood)’ 등 성(gender) 정체성이나 그 

역할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며, 그 과정에 미디어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1][2]. 미디어는 특정 시기 사회구

성원들의 지배적인 가치를 재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

을 한다. 근대 이후 남성은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계 부양자로서,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

하는 방식으로 성 역할이 고착되었다. 여기다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틀이 견고한 우리의 경우 ‘남성성’은 가장으

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체면을 중시하며, 엄격하고 좀

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으로 인식돼 왔다. 따

라서 TV를 비롯한 미디어 역시 이러한 지배적인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남성성을 충실히 재현하

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

리 사회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러한 성 정체성과 역

할에 변화를 겪게 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데

다, 직장에서 밀려난 남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되면서 남성 전업주부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

가한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3 통계로 본 서울남

성의 삶>이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볼 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2005

년 1만6천명에서 2012년 3만2천명으로 7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부장제하의 ‘남성’의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 했는데, 

실제로 2012년 여성가족부가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전업주부도 괜찮다’는 응답이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곧 미디어에도 반영되어 

2000년부터 텔레비전 드라마에 집에서 살림을 하는 남

성이 등장하고, 2005년에는 본격적으로 남성 전업주부

의 이야기를 메인 플롯으로 탈가부장적인 남성성을 재

현한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다[3]. 그런데 최근 이러한 

변화의 징후가 TV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말 오후 황금시간대에 방영돼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MBC-TV의 ‘아빠! 어디 가?’와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그것이다. 이른바 ‘육아 예능’이

라 불리는 두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영역

이었던 가정과 육아에 남성들을 끌어들여 기존의 ‘남성

성’과는 사뭇 다른 남성 이미지와, 탈권위적인 새로운 

아버지상(fatherhood)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는 특정한 시기, 그 사회의 지배적인  

성(gender) 담론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 정체

성과 역할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주로 미

디어가 재현하는 여성 이미지의 왜곡에 주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소 학술적 연구의 관심 

밖에 있었던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에 주목하고, 

앞서 언급한 주말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서사 분석

(narrative analysis)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미디어

가 어떻게 새로운 ‘남성성’을 재현하고 있는지 밝혀보고

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와 함께, 이러한 징후가 본격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률을 의식

한 미디어의 상업적 전략의 일환인지 그 한계에 대해서

도 고찰해 볼 것이다. 

Ⅱ. 문헌 연구 

1. 성(gender)역할과 남성성(masculinity)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성 정체성

과 성별 구분에 따른 역할은 인간의 주어진 본질

(essence)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른 것

이며, ‘남성성’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다[4][5]. 콘살보

(Consalvo, 2003)는 따라서 이러한 구성물들은 유동적

이며 변화하기 쉽고,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들에 반응하

고 도전하면서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고 지적했다[6].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성 정체성이나 역할이 굳어지게 되

는데, 행케(Hanke, 1998)는 이를 ‘지배적 남성성

(hegemonic masculinity’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미국 

사회가  지지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주체는 ‘백인, 중

산층, 이성애자, 전문적인 남성 경영인’이라고 보았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90

[7]. 모스(Mosse, 1996/2004) 또한 남성성의 이상적인 

모델에는 의지력과 명예, 용기 등 이상적 가치가 포함

된다고 지적했다[8]. 

이런 성별 구분에 따른 정체성과 역할이 더욱 공고하

게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산업화 경제체제의 출현과 

시기를 같이 한다. 이때부터 남성은 노동생산의 주체로

서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가정밖에, 여성은 양육과 가

사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 위치하

게된 것이다[9].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경제발전이 주

도적 이데올로기였던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는 

가족 부양자인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성성을 구성

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요구되었다[10]. 여기다 유

교적인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로 책임성, 체면, 엄격함, 

도덕성 등의 관념이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성별 분업에 따

라 육아문제가 여성에게 일임되면서 발생한 ‘아버지의 

부재’는 남자 아이들에게 감성, 감정이입, 보살핌, 돌봄

과 같은 여성적  본성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압박과 두

려움을 느끼게 하고[11], 결국은 가부장제하의 남성의 

성 정체성과 역할이 고스란히 유지되는 기제로 작용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페미니즘의 출현과 여성운동이 활

성화되면서 주목을 받은 ‘여성성’ 의제와는 달리 ‘남성

성’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성’은 1997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학문적, 대중

적 관심을 받게 된다. 명예와 책임을 골간으로 하는 경

제 부양자이자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서 비로소 ‘남성성의 위기’ 차원에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이다[12].

2. 미디어의 재현과 남성성에 대한 논의 
미디어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주장에 

다른 태도를 보이며, 이에 따라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지배적이고 선호하는 가치를 재생산한다[13]. 

그 가운데서도 TV는 가장 일상적인 스토리텔러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젠더의 영역에

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은 TV를 통해 남자로서 혹

은 여자로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

지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14]. 이러한 맥락에서 크래이

그(Craig, 1992)는 “남성성(masculinity)이란 남성에 대

한 하나의 문화적 기대들로 미디어 이미지들은 그 담론

(discourse)의 핵심이 되는 재현들(representations)”이

라고 정의했다[15]. 

그런데 이와 같은 대중 매체의 성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한 재현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가 여성의 이

미지나 성 역할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에 맞춰졌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그리

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여성

운동도 함께 성장하게 되면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

하는 여성 이미지 분석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16]. 

미디어의 ‘남성성’ 재현과 관련된 연구의 대다수는 아

직도 미디어가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남성 이미지와 가

치를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들은 현대의 ‘남성성의 위기(crisis of masculinity)’가 

미디어로부터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

나 후버(Hoover, 2011)는 19명의 복음 신교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이

들 남성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정체성에 부

합하는 미디어 메시지와 이미지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17]. 콘살보(Consalvo, 2003) 또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사

건에 대한 미국 뉴스의 내용을 분석, 미디어가 여전히 

지배적인 남성성의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

한 가해학생들을 비정상적인 기인으로 묘사함으로써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18].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미디어가 ‘지배적인 남성성’을 

지지하고 재현하는데 충실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지

만 드물게 변화되고 있는 ‘남성성’에 관한 논의들도 찾

아볼 수 있다. 닉슨(Nixon, 1997)은 새로운 남성 이미지

의 출현 배경을 상업주의의 성장에서 찾고 있는데, 소

비자의 취향에 맞는 남성 이미지들이 구축되면서 과거

와 달리 수동적이고 관음의 대상이 되는 남성 이미지들

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19]. 이와는 달리 동성애가 

사회학의 중심의제로 부상한 것 또한 전형적인 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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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매체가 ‘남성성’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재현하고 규정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미디어가 재현해 왔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

성성, 남성 이미지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감지되고 있

지만, 이를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

다는 결론들을 내놓고 있다. 백선기와 김남일(2006)은 

1990년대 대중가수 김건모의 노래 가사에 나타난 ‘남성

성’ 분석을 통해 90년대 초반의 텍스트에서는 한국사회

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성성이 표출되고 있으나, 90년

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여성적 감수성이 내재된 ‘허여

적 남성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1]. 황혜진

(2009)도 이준익의 영화 <라디오 스타>와 <즐거운 인

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두 편의 영화가 새로운 남

성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사회/남

성 주체를 동일한 축에 놓는 남성중심적 서사영화 속에

서 이들이 개인의 기억과 일상의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남성의 서사를 구축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상이 주변부로 밀려나 성별관계가 고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22]. 최현주(2008) 역시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를 메인 플롯으로 하는 텔레비전 드

라마 <불량주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드라마가 남녀 성역할의 전도를 통해 탈가부장적인 이

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경제부양자인 가

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권위적인 남성성에

서 벗어나, 동반자적 부부관계와 감정적인 유대를 갖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남성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부장적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

한 징후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

다[23].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디어가 재현하

는 ‘남성성’, 남성 이미지는 변화와 전이의 과정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남성성’은 

무엇이며, 이것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텍스트로 일요일 오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에서 방영중인 ‘아빠! 어디 

가?’와 KBS 2TV <해피 선데이>에서 방영중인 ‘슈퍼

맨이 돌아왔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최근 시청률에 민감

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세태 변화나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는 장르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1. 비록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빠! 어디 가?’

의 ‘포맷 베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이 두 프로그

램은 여성의 고유영역인 육아와 가사에 도전하는 아빠

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서사의 골간으로 하고 있어 미디

어가 재현하는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현재 우

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fatherhood)을 

밝혀내는데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프

로그램들은 주말 황금시간대에 편성돼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미

치는 영향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월 3일 첫 방송된 ‘아빠! 어디 가?’는 동시간

대 시청률 1위(2013. 10월 4주간 수도권 가구시청률 기

준 평균 18.2%)를 고수하며 부진하던 MBC 주말 예능

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KBS의 ‘슈퍼맨

이 돌아왔다’ 역시 지난 9월 추석 연휴에 파일럿 프로그

램으로 편성됐다가 시청자들의 반향이 뜨거워 11월 3

일부터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동시간대 방송되는 

‘아빠! 어디 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2회에 걸쳐 완결

되는 ‘아빠! 어디 가?’의 경우 장기간 방송된 프로그램

이라는 점에서 2013년 1월 3일과 10일, 1, 2회 방송분과 

그동안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최근 11월 10일, 

17일 방송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1. 예를 들어 MBC-TV에서 방영중인 <나 혼자 산다>는 결혼 적령기

가 지난 싱글 남성들과,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의 증가 추세를, tvN

의 <꽃보다 할배>는 고령화시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여행 등 자

신의 삶을 즐기는 노년층의 증가를 반영한 기획으로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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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에피소드가 3회에 걸쳐 종결되는 만큼 최근 방

송된 11월 3일, 10일, 17일 방송분을 대상으로, 각 방송

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시보기’서비스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채트만(Chatman, 

1978/1999)의 서사구조 분석틀[24]을 사용하였다. 모든 

텍스트의 서사(narrative)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무

슨 일이 일어났는가’의 이야기(story)와, ‘이야기가 어떻

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서술방식을 의미하는 담화

(discourse)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것을 분

석하는 작업은 텍스트의 구조와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서사분석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본요소인 사건과 인물, 배경 등에 대한 

계열체적 분석과, 이들을 연결해 의미를 만들어 가는 

시퀀스 분석 등의 통합체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TV 프로그램의 담화 분석은 매체 특성상 언술과 영상

표현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술표현방식에는 서

술자 유형(또는 내레이션), 서술모드, 서술자의 위계구

조 등이 포함되며, 영상표현방식으로는 미장센 등의 장

면 분석, 카메라 기법, 조명, 색채, 음향효과 등이 포함

된다[25].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서사분석의 틀을 원용하여 

두 프로그램의 통합체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의 전개구

조와, 인물의 특성과 관계에 대한 계열체 분석, 그리고 

담화 차원의 내레이션, 출연자 인터뷰, 최근 예능프로그

램에서 주요한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막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

로 TV가 재현하는 새로운 ‘남성성’과 ‘아버지상’을 규명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미디어의 젠더 

재현에 한계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1. 이야기 구조: 통합체적 특성 
1.1 성 역할의 경계 허물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gender) 역할과 정체성은 

근대 산업사회의 성별 분업에 따라 남성은 공적 영역인 

직장에,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 위치시킴으로써 공

고해졌다. 그런데 ‘아빠! 어디 가?’와 ‘슈퍼맨이 돌아왔

다’의 이야기 구조와 전개를 분석해본 결과 두 프로그

램 모두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던 육아

와 가사에 남성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성 역

할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가?’는 김성주

(방송인), 이종혁(배우), 성동일(배우), 윤민수(가수), 송

종국(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다섯 명의 유명인 아빠들

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없이 1박2일 동안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겪는 에피소드가 서사의 골간을 이루

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프닝을 통해 재미와 감동

을 추구한다. 강원도 오지마을을 찾아간 아빠들은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위해 손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아이

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마솥에 물을 데워 세수를 시키

는 등 평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해왔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서

두의 내레이션, “좋은 아빠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하느

라 늘 바쁘기만 한 아빠. 그래서 집에서는 늘 피곤한 아

빠. 아빠들은 가족 안에서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기 아빠가 된 다섯 남자들이 그 자리를 찾

아 나섭니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공

적 영역에서 일하는 경제적 주체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은 1회 방송분의 서두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구성으로 그칠 뿐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처럼 TV

는 여성의 영역이었던 가정과 가족 안으로 남성, 아버

지를 적극적으로 호명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정된 성 역할의 전도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 역할의 경계 허물기 작업은 후발 프로그램

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엄마 없는 48시간, 아이와 아빠가 함께 크는 성장스토

리”라는 모토를 내건 이 프로그램은, 아내가 집을 비운 

48시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아빠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등장

인물은 방송인 이휘재와 쌍둥이 아들, 격투기 선수 추

성훈과 딸 추사랑, 배우 장현성과 두 아들, 래퍼 타블로

와 딸 이하루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방송인 이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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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아모습은 새로운 남성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는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는 도회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와 달리 겨우 8개월밖에 안된 쌍둥이 아

들들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종종걸음을 하며 아이들과 

씨름한다. 편안한 반바지에 머리띠까지 한 이휘재는 아

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만들

어 먹이는가 하면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들을 재우느라 

밤잠을 설친다. 특히 그의 이런 모습은 집안에 설치된 

관찰카메라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그것이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설득하며 더 큰 공

명을 일으키고 있다. 

1.2 여성, 엄마의 부재와 재현의 한계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통합체 분석결과 나타난 또 하

나의 특징은 이들 프로그램이 성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사에서 여

성, 엄마의 일상과 노동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빠! 어디 가?’의 경우 엄마들의 모습은 여행을 떠

나기 전 아이들과 아빠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들을 맞이하는 모습 정도가 노출되며, 여행지에서 아

이들을 걱정하는 전화 목소리를 통해 잠깐 소개될 뿐이

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내이

자 엄마의 모습은 에피소드 시작 단계와 말미에만 잠깐 

노출이 된다. 이런 가운데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가 주

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놀이(play)’처럼 구현되는 반면

에 매일같이 행해지는 여성의 일상과 가사노동은 배제

됨으로써 이로 인한 여성들의 억압된 일상이 은폐되고 

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엄마들

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배제하고 있다. ‘슈퍼맨

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추성훈의 일본인 아내 야노시

호는 전문 모델이고, 타블로의 아내 강혜정은 연기자이

지만 이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단지 가정주부이자 엄마

로서의 모습만이 선택되고 부각된다. 이러한 이야기 전

개는 여성의 정체성을 다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만 국한하는 한계를 갖는데, 두 프로그램의 말미에서 

재현되는 내용도 이를 더욱 강화한다. ‘아빠! 어디 가?’

의 아이들은 아빠와의 즐거운 여행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 엄마를 만났을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빠

와 아이들도 48시간 동안 집을 비웠던 엄마가 집에 돌

아와서야 비로소 안정과 평화를 되찾는다. 이것은 미디

어가 성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을 다시금 사적영역인 가정에 위치시

키고 정서적 보살핌과 돌봄을 여성성의 특질로 지지함

으로써 아직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과 재현 
2.1 탈권위적인 남성, 아버지
자본주의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에게는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이 남성성의 핵심을 

이루는 특질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의 위치와 공적 영역에서의 경쟁에 적합한 권위와 엄격

함, 체면 등을 갖춘 강한 모습이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

돼 왔다. 그런데 분석대상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남성, 

아버지상은 이와는 현격하게 거리가 있었다. 등장인물

들을 분석해본 결과 ‘아빠! 어디 가?’의 아빠들은 처음

부터 배우 성동일을 제외하면(성동일도 최근에는 자상

한 아빠로 변신) 모두가 권위나 근엄함을 찾아볼 수 없

는 친구 같은 아빠로 묘사된다. 민박집을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할 때는 아이들보다 더 야단법석을 떨고, 

끊임없이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친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아버지와 달리 사소한 실익 

앞에서 속임수를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작진은 그대

로 노출함으로써 그 권위를 부정한다. 민박집을 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에서 배우 성동일은 모두가 꺼리는 집을 

뽑게 되자 교묘한 속임수로 김성주와 바꿔치기를 하며 

아들에게 “이것은 의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라고 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성주의 아들 민국이 울음을 

터뜨리자 윤민수의 일곱 살 아들 윤후가 바꿔주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아빠 윤민수는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하며 이를 저지하는 식이다. 

이처럼 탈권위적인 아버지의 재현은 담화 차원의 출

연자 인터뷰, 제작진의 서술 장치인 자막과 음향효과 

등을 통해 지지되고 강화된다. 특히 배우 이종혁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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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살 된 아들과 수시로 장난을 치며 옥신각신하는데,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말만 아빠지 삼촌 같은..., 철부지 

아빠 같은 느낌”이라며 탈권위적인 아버지로 자신을 규

정한다. 이종혁이 아들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며 장난을 

치자 “투닥투닥,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빠인지...”, 잠자

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동일을 향해 “한번에 일어난 

아들과 달리 요지부동. 당겨줘야 일어나는 성동일 어린

이” 등 아빠들이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제작진

은 자막과 웃음트랙을 통해서 이를 조롱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내린다. 

이와 같이 권위와 엄격함을 벗어던진 남성, 아버지의 

모습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추성훈과 딸 사랑이의 에

피소드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종격투기 선수로 강한 남

성의 표본처럼 보이는 추성훈은 딸을 위해 베이비마사

지 자격증까지 딸 만큼 ‘딸바보’를 자처하며, 사랑이에

게 애틋한 애정을 보여준다. 특히 추성훈이 오사카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해 48시간을 보내는 동안,  손녀

를 위해 손수 된장국을 끓이고 비눗방울 놀이를 해주는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가장의 권위는 묻혀 버린다. 또한 

추성훈 부자는 사랑이와 함께 입에 끈을 물고 도리도리

를 따라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제작진은 “딸바보와 손

녀바보의 그칠 줄 모르는 애정행각” 등의 자막을 통해 

유도선수 출신인 부자에게서 권위와 체면을 벗겨낸다. 

래퍼인 타블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딸이 잠든 사이 몰

래 허겁지겁 라면을 끓여먹다 들켜 당황하기도 하고, 

아내가 용돈으로 만원을 건네자 만원만 더 달라고 애절

하게 조르기도 한다. 이때 자막은 “혼자 라면 먹다 걸린 

아빠... 황급히 증거 인멸”, “구걸 끝에 결국 2만원 획득 

성공한 타블로” 등으로 가장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부

정한다. 

2.2 여성적 감수성을 표출하는 남성, 아버지
유교적 전통이 강한 가부장제하의 남성성을 구성하

는 특질 중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정서적 역할을 담

당하는 여성과는 달리 이성을 중시하고 감정 표현이나 

감정 이입 등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석대상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남성들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애

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등 여성의 특질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남성, 아빠들

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재현되었다. ‘아빠! 어디 가?’의 

송종국은 인터뷰에서 “딸이 원하면 다 해줘요.”라고 말

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가 맛있다는 어린 딸의 말 한마

디에 “딸이 맛있대요. 이것이 삶의 낙”이라며 딸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휘

재는 쌍둥이 아들들이 안과검사를 하며 울음을 터뜨리

자 안타까운 마음에 한발 물러서서 눈시울을 붉히고, 

돌도 안 된 아들들이 엄마 사진을 보고 달려드는 모습

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찡했어요. 또 울 뻔 했어요.” 

라고 감정이입을 한다. 래퍼 타블로 역시 딸 하루 앞에

만 서면 목소리와 눈빛부터 달라지는 아빠로 애정표현

에 적극적인데, 이때 자막은 “혀 짧은 소리는 기본! 순

진한 눈빛에 귀여운 보조개 발사까지”라며 타블로의 감

수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아이들 뿐 아니라 아내

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배우 

장한성은 두 아들과 함께 결혼기념일 선물을 준비하고, 

이휘재는 어린 아들들에게 “엄마가 매일매일 너희를 케

어해 주니까 너희가 예쁘게 자라는 거야”라고 말하며, 

특히 타블로는 배우인 아내 강혜정을 향해 “저는 혜정

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제게) 구

명조끼 같은 존재인 거죠.”라며 애틋한 마음을 노골적

으로 드러낸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남성성이 감정표현의 절제와 무뚝뚝함을 이상적인 ‘남

성다움’으로 규정했다면, 현재의 TV프로그램들은 여성

적 특질인 감수성과 감정이입 능력을 지닌 남성, 아버

지를 이상적인 모델로 표상하고 있었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관심 밖

에 있었던 미디어의 ‘남성성’ 재현과 구성에 주목하고, 

주말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남성성이 

어떻게 달리 재현되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한계는 없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TV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영역인 가정과 육아, 가사에 

남성들을 적극 호명함으로써 성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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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계부

양자로서의 권위와 엄격함, 감성의 억압을 남성적 특질

로 재현해 왔던 것에서 탈피해 탈권위적이고, 여성적인 

감수성을 지닌 새로운 남성성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TV매체가 가부장제 이

데올로기를 지지하고 확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

다는 점을 돌이켜본다면 이러한 시도가 변화의 증거이

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미디어가 이처럼 전통적인 남성성이 아닌 새로운 남

성성을 재현하는 데는 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급격

하게 달라진 남성들의 가정 내 위상과 그들에 대한 사

회적 요구, 변화된 우리 사회의 성(gender) 담론 등 사

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한 광

고회사는 최근 대중들이 과거와 달리 주변의 변화에 민

감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성향의 남성을 일

컫는 ‘미스터 뷰티(Mr. Beauty)’,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

으로 서고자 하는 여성을 일컫는 ‘미스 스트롱(Ms. 

Strong)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청률에 민감한 주말 예능프로그

램들이 상업적 전략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

로 추종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질서를 전복하는 데

서 오는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를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 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로 분석대상 기간 두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구성을 분

석해본 결과 ‘아빠! 어디 가?’의 경우 30～50대 여성비

율이 41.0%로 같은 연령층의 남성비율 19.8%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역시 여성 시청

자 비율이 39.2%로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되었다. 이

는 제작진이 가부장제 질서에 억압받아온 여성 시청자

층을 의식, 전통적 질서의 전복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이다.  

또한 성 역할의 경계 허물기, 새로운 남성성의 제시

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성 역할과 정체성의 재현에는 

분명한 한계도 드러났다. 평소 해보지 않았던 가사와 

육아를 맡아 고군분투하는 아빠들의 모습이 경제적 가

치가 없는 사적 노동으로 치부돼 왔던 여성, 엄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 모두 여성인 엄마의 일상과 노동

이 서사에서 배제된 채 육아나 가사가 일종의 ‘놀이

(play)’나 ‘상황극’처럼 이루어져 이로 인한 여성들의 억

압된 일상과 고통은 은폐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배제하고, 아빠나 아이

들이나 궁극적으로는 부재했던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일상으로 복귀해 평화를 얻는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 

여성을 사적 영역인 가정 안에 다시금 위치시킴으로써 

가부장제의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미디어의 한계

도 엿보였다. 

또 하나 이러한 육아프로그램은 국가와 사회가 정책

적, 제도적으로 공동책임을 져야할 육아문제를 단순히 

한 가정, 개인의 문제로 귀착시킨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일상의 노동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육아과정이 

마치 부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사와 육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냥 보이게 해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미디어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남성, 여성상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성 담

론을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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